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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반 국민의 성소수자 인식

20대 여성, ‘지인 중 성소수자 있다’ 44%!
우리 국민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?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인(가족, 친척, 친구 등) 
중 성소수자(동성애자, 양성애자, 트랜스젠더)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, 응답자 10명 중 1명 정도가(12%) ‘있
다’고 응답했다.  
연령대가 낮을수록 주변 지인 중 성소수자가 있다는 응답이 높았는데, 18~29세 여성의 경우 성소수자 지
인이 있는 비율이 무려 44%나 돼 주목된다.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‘2023 성소수자 인식 조사’ 2023.07.19. (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6.09.~06.12.)

[그림] 지인 중 성소수자 존재 여부 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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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 없다 모르겠다

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수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? ‘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’는 인
식은 2021년 37%로 ‘받아들여야 한다’ 41%보다 4%p 낮았으나, 2022년 39%로 ‘받아들여야 한
다’(37%)를 넘어섰으며 2023년(43%)에는 그 격차를 11%p까지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. 
종교별로 개신교인의 반대율은 68%로 타종교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.

[그림] 우리 사회의 동성애 수용도 (%)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‘2023 성소수자 인식 조사’ 2023.08.02. (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6.09.~06.12.)

◎ 우리 사회, ‘동성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’ 인식 상승 추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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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표] 동성애 수용도 (종교별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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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32% 43% 25%

개신교 18% 68% 14%

가톨릭 35% 34% 31%

불교 31% 44% 26%

무종교 38% 34% 2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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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가족이나 지인 등 가까운 주변인이 ‘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공개한다’(커밍아웃)면 어떨까? ‘직장 
동료’(51%)나 ‘친한 친구’(48%)의 경우는 ‘받아들일 수 있다’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절반 정도였으나, ‘자
녀’(42%), ‘부모’(42%), ‘애인’(61%) ‘배우자’(64%) 순으로 갈수록 ‘받아들일 수 없다’는 응답이 더 높아
지는 경향을 보였다. 애인, 배우자의 경우는 ‘커밍아웃 수용도’가 20%대에 불과했다. 즉, 가까운 관계일수
록 상대방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

[그림] 가족/지인이 성소수자 커밍아웃 시 수용도 (%)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‘2023 성소수자 인식 조사’ 2023.07.19. (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6.09.~06.12.)

◎ 우리 국민 절반, 직장 동료의 ‘커밍아웃’ 받아들일 수 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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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‘성소수자의 직업을 국민들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’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돼 이를 살펴보
았다. 성소수자의 직업이 ‘기업 경영인’, ‘연예인’, ‘의사’인 경우 ‘받아들일 수 있다’는 응답이 60% 안팎으
로 비교적 높았다.  
반면, 대통령의 경우 ‘받아들일 수 없다’는 인식이 절반가량(48%)으로 가장 높았고, 육아 도우미, 초등학교 
교사 등 자녀 교육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업의 경우에도 ‘받아들일 수 없다’는 부정적 의견이 각각 
45%, 46%로 수용적 입장 대비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.  
종교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‘개신교인’의 경우 4명 중 1명 정도인 23%가 ‘성소수자 성직자’를 받
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해 주목된다. 또, ‘20대’와 ‘여성’의 (성소수자 성직자)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
징을 보였다.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‘2023 성소수자 인식 조사’ 2023.08.15. (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6.09.~06.12.)

[그림] 성소수자의 직업 종사 인식 (%)

[그림] 응답자 특성별 성소수자 성직자 수용도 (‘받아들일 수 있다’ 비율, %)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‘2023 성소수자 인식 조사’ 2023.08.15. (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06.09.~06.1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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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개신교인 23%, 성소수자 성직자도 받아들일 수 있다!


